
 구분 단원 문제수  비율(%)

물리 1

1단원 시공간과 우주 2

2단원 물질과 전자기장 1

3단원 정보와 통신 1

4단원 에너지 1

지구과학1

1단원 소중한 지구 1

2단원 생동하는 지구 2

3단원 위기의 지구 0

4단원 다가오는 우주 2

계 10

2016년 6월 25일 시행

서울시 공무원 시험 총평

○ 단원별 출제 분포도   

○ 총평

올해 치러진 시험 중에서 물리난이도는 가장 낮았다고 볼 수 있다. 무난한 문제들로 구성되

어 있었으며, 특이한 문제도 난해한 문제도 분포하지 않았음을 알수 있다. 지구과학은 시간

이 지나면서 조금씩 천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의 시험들은 

지구과학의 천체파트를 집중공부하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 수험 대책

수능을 준비하는 것처럼 심화문제라던가 소위 이야기하는 킬러문제라 불릴만한 문제는 출제

되지 않았다. 항상 강조했던 기본 개념에 충실한 수험생들은 무난하게 만점을 맞았을 것이

라 생각된다. 수능 강의를 통한 학습보다는 공무원 전문 강의를 통하여 기초적인 개념 학습

에 집중한다면 과학에서의 만점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1번. 3번

v-t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하므로 A의 가속도는 이고 B의 가속도는 

 이 되므로 크기는 B가 A가 2배가 된다. 변위는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의 직선 거

리인데 면적을 구하면 변위를 알수 있다. A는 변위가 

이고, B는 


 

 가 되

므로 A의 변위가 크다. A가 본 B의 상대속도는     이므로  가 된다.

2번 1번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에 의해 a에서 b점이 더 작은 면적을 지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작게 

걸린다. 

a에서 b점으로 진행하면 태양과의 거리가 멀어지므로 작용하는 힘이 작아진다. 그러므로 가

속도는 작아지게 될 것이고 c점에서 d점은 근일점에 가까워 지므로 공전속도가 증가하여 

운동에너지는 증가하게 된다. 

3번 4번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 자기장은 시계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다. 

직선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과 전류의 세기에만 관계된다. 전류의 방향변화는 자

기장의 방향에만 여향을 미친다. 

4번 2번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굴절률이 큰 곳(속도가 느린곳)에서 굴절률이 작은 곳(속도가 

빠른곳)으로 진행해야 일어날 수 있다.

5번 1번 




 

 이므로    가된다.  Ω


 가 되면   이다

16번 1번 

 탄소는 기체이므로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 그러므로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면 

해수에 녹아있던 탄소가 증발하여 기권의 탄소량은 증가하게 된다. 

 

17번 3번

 수렴형 경계중 섭입형 경계의 특징을 묻는 문제로서 섭입하지 않는 판으로 갈수록 진원은 

깊어지고 지각변동은 활발하게 된다. 그러므로 판의 밀도는 태평양판이 크고 해구와 호상열

도가 발달하는 지역이라 볼 수 있다.

18번 4번 

태풍의 에너지원은 수증기의잠열로서 바다에 있을 때 수증기를 공급받아 세력이 강해진다.  

또한 태풍은 무역풍과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포물선 궤도를 이동한다.

태풍의 오른쪽은 위험반원으로 풍향의 변화가 시계방향으로 일어나며 왼쪽은 안전반원으로 

풍향의 변화가 반시계 방향으로 일어난다.



19번 3번

초저녁에 관측했다는 것은 태양이 서쪽에 위치할때를 나타낸 것이다. 달의 위상변화는 달의 

공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구의 공전에 의해서는 항성월과 삭망월의 차이가 발생한

다.

20번 2번

2월에 지구의 위치는 (가)와 반대방향에 위치하며 겨울철 자정에 남중하는 별은 쌍둥이 자

리가 된다. 고도가 가장 낮은 별은 적위가 가장 작은 별이므로 궁수자리이다. 


